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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번 대지진 참사 이후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일본인의 의식구조와 이를 지배하는 정신세계의 뿌리를 

찾아보는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EBS는 23일 오후 12시10분부터 기획특집 ‘일본인을 말한다’를 긴급편성해 방송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국내 일본 전문가

들을 초청해 역사와 문화, 환경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일본인의 정신 세계를 분석해 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토론할 예정이다. 

 

대참사 이후 전 세계인들은 재난에 대처하는 일본인들의 자세에 크게 놀랐다. 지진이나 태풍, 화재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

하면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와 약탈, 무질서와 폭동 등 재난 현장을 덮치는 2차적인 사건들이, 일본의 재난 현장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통의 석유를 얻기 위해 수백 미터 줄을 서고 자신보다 더 약한 노약자들을 위해 음식을 양보하는 일본 시민들을 보면서 

죽음의 문턱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질서를 지키는 일본인들의 침착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EBS 기획특집 ‘일본인을 말한다’에서는 ‘일본정신의 풍경’ 저자인 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박규태 교수와 서울대 

일본연구소 한영혜 소장을 초청해 역사·사상·문화·환경 등 다양한 각도와 색다른 접근으로 일본인들의 의식구조와 정신세

계를 분석해 본다. 

 

전통적으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메이와쿠 정신과 시스템이 지배하는 사회, 조직과 제도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일사분란함, 이번 원전결사대를 통해서도 보여진 바와 같이 대를 위해 개인의 목숨을 내던지는 가미카제 정신 등. 국가 재

난에 대처하는 일본인들의 자세가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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